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11.(수) 배포 즉시

‘이번엔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다’
17번 벌금 전력, 상습 체불사업주 구속

-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8.26.~9.13.) 중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사업주를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 
7백만 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ㄱ 씨(남, 50세)를 9.11.(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 
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하여 일면식이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1일~3일 단기간 고용하고,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현장별 임금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 씨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신고사건에서 ㄱ 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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